26년 7월 7일 화요기도모임
1. 중국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인 진이 자매의 상황입니다. 최근 예배 중 공안이 들이닥쳐 교회 리더이자 남편인 장 형제가 체포되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건사하게 된 진이 자매는 당국의 감시와 주변의 외면 속에 극심한 고립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의 영적, 실질적 지원을 통해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현재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청년들을 다시 모으며 굳건히 사역의 자리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2.차드
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철저한 배척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홀로 네 아이를 거두며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으나,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와 지역 교회의 도움으로 거처를 구하고 땅콩 장사를 시작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단주의 세력과 사회적 위협이 도사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사미라 자매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며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3.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와 현지 교회 상황입니다. 최근 북부 지역에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고 수많은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현지의 성도들과 교회들 역시 예배 처소가 파손되고 삶의 터전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형 재난까지 겹쳐 복구가 매우 막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교회들은 자신들 역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지역 사회 이웃들을 돕고 구호 물품을 나누며 영적, 육체적 피난처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4.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의 무슬림 배경 신자(MBB)인 아노와르 형제의 상황입니다. 이슬람식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던 중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혔다가, 지역 이슬람 정치 지도자가 이끄는 무리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제는 큰 부상을 입었고, 아내와 딸은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 사역자와 지역 교회의 도움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으며 경찰에 고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의 위협 속에서 안전한 보호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5.콩고민주공화국
민주콩고 동부 지역의 성도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잔혹한 테러에 이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9명이 넘는 현지 목회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와 세례식 등 모든 교회 모임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폭력을 피해 열악한 난민 캠프에 머물던 성도들은 이제 전염병의 위협까지 마주하며 극심한 공포와 고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 홀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민주콩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시급합니다.

6.북한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억류자들의 상황입니다. 최근 고 한충렬 목사와 함께 사역하던 장문석 집사가 12년 만에 풀려나 중국으로 귀환하는 기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여러 사역자들이 오랜 기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려는 지하 교회 성도들과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신자들이 무자비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으며, 연좌제로 인해 그 가족들마저 처벌과 추방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혹한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갇힌 자들과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과 석방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